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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독후감 공모 수상자 발표
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

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(회장 조명환 목사, 이하 

협회)가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(관련기사 

본보 1338호 46면‘신앙도서 독후감 공모’) 입

상자를 발표했다.

최우수상에는 버지니아 거주 송정임 사모(세

인트 존스 UMC), 우수상엔 김봉춘 선교사(몽

골 베다니마을교회), 그리고 장려상에는 손문식 

전도사(은혜한인교회)와 한원 권사(산호세 임

마누엘 교회), 전효진 사모(애틀란타한인교회)

가 입상했다.

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(목) 실시간 콘텐츠 실

시간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줌을 통해 화상으로 

개최될 예정이다. 

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(최우수상 500

달러, 우수상 300달러, 장려상 200달러)가 전

달된다.

▶ 문의: (213) 663-4340

후원금 전달
한빛선교봉사회

한빛선교봉사회(회장 조영원, 이하 봉사회)가 

신학생 및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.

지난 16일 부에나파크 갈보리선교교회(담임

목사 심상은)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조영원 회장

은“후원금을 받은 신학생과 선교사들이 열심히 

목회와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

스럽다.”며“보람 있는 일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

해 주길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봉사회는 이날 신학생 1명과 선교사 4명에게 

후원금을 전달했다. 지난 1999년 봉사회 창립 이

래 약 100여 명의 신학생과 선교사에게 지급된 

후원금은 약 15만 달러에 이른다.

▶ 문의: (714) 351-4499

지혜로운 삶  (롬 12:1-2)

내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있

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누

구에게나 침투해 들어오게 

됩니다. 우리는 어려움이 있

을수록 '주여' 소리가 나와야 

됩니다.

셋째, 마음을 새롭게 하는 

삶입니다.

우리에게는 구습을 좇는 옛 

마음이 있습니다. 미워하고 시

기하는 마음, 교만과 악한 생

각이 있습니다. 예전의 죄된 

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

품,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

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

시기를 축원합니다. 예수님의 사랑

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보

십시오. 이 세상이 마냥 즐겁고 아

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. 

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

새롭게 해야 합니다. 무엇으로 새롭

게 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

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. 우리 

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워질 

수 있습니다. 

오늘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서 길

가와 같은 마음, 돌밭과 같은 마음, 

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옥토같이 

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

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

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!

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

해 사용되어지도록 기쁨으로 하나

님께 드리고, 믿음이 없고 패역한 

이 세대에 오염되지 아니하며, 죄를 

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

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

받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

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-피종진 목사-

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

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혜

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. 그

러면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

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

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

합니다.

첫째,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

삶입니다.

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어떠

한 일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

그 가치와 열매가 달라집니다. 

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, 

오락, 연락(宴樂)에 빠져 살아

갑니다. 또 어떤 분은 물질(돈)의 노

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

어떤 분은 날마다 귀신을 불러 들

여서 그 귀신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

는 사람이 있습니다.

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

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하

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

에게는 지혜를 주셔서, 무능한 자에

게는 능력을 주셔서, 낮은 자는 높

여서 사용합니다.

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삶

을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

는 삶이 바로 몸을 드리는 삶입니

다.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주님께 

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하루 

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

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. 

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소

망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없는 사람

은 대궐 같이 넓은 집에 살아도 얼

굴 표정이 심각하고 기쁨이 없습니

다.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

람은 어려울 때나 부요할 때나, 홀

로 있을 때나 대중 속에 있을 때나 

항상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

고,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.

둘째,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

니다.

이 세상에는 부정된 일이 얼마나 

많은지 모릅니다. 하나님은 공의의 

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반드

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

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함께 더불어 

함께 공존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행

복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

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. 

인간이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하는 

것 같아도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

로 다 보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시대

는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. 음란

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

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

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하

나님의 사람임을 떳떳하게 보여주

어야 됩니다.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

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. 

맑은 물에 고기떼가 몰리듯이 깨끗

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

는 것입니다. 의로운 마음에 하나님

의 영광이 담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

랍니다. 

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

위해 노력해야 됩니다. 우리 마음의 

모든 욕심을 내버리면 그것보다 더 

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

분 가슴에 담겨집니다. 오늘 우리는 


